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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‘공사비 현실화’ 분야에 주력해왔다. 사진 = 안윤수 기자 a

건설산업 정상화 위해 ‘공사비 현실화’ 총력 기울여

국가계약법 개정 등 관련법ㆍ제도 개선 이끌어내

소규모 SOCㆍ소형주택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[대한경제=임성엽 기자] “노력 없이 거둔 이윤이 아니라, 온갖 노력을 기울였음에도 손해를 보는 산업 구조는

9일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건설회관에서 [대한경제신문]과 만나 정부부처ㆍ공공기관, 지방자치

방곡곡을 돌며 ‘건설산업 정상화’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.

땀 흘려 일해 고품질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했다면, 합당한 이윤은 받아야 정상적인 산업구조라는 게 최 회장의



그는 “분식집 사장님도 이윤을 계산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데, 건설사가 공사해서 완성된 ‘결과’가 적자라면 이

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최태진 서울시회장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‘공사비 현실화’ 분야에 주력해왔다. 정성호 국회

국가계약법 개정안이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‘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’은 모두 적정 

도 개선이다. 이는 대한건설협회와 더불어 최 회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개선을 건의하면서 얻은 성과다.

최 회장이 적정 공사비 확보에 사활을 건 까닭은 산업 구성원 대부분이 중소형건설사인 건설업계 공동의 생존

업계는 금리, 물가, 환율로 인한 공사비 급등에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. 여

하면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사가 사실상 전부를 구성하고 있고, 정부 발주사업인 공공건설분야 생태계를 꾸리고

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.



최 회장은 이날 이른바 ‘골목길’ 활성화 지론도 공개했다.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와 더불

을 되살리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(SOC) 사업과 소형 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는 

최 회장은 “예전엔 동네 학교 보수사업도 활발하고 소공원도 구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놀이

런 SOC에 집중하면 동네 고유의 골목길과 동네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. 동네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건



최 회장은 이어 “수천세대 규모의 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, 시민에겐 20세대, 15세대, 10세대 다가구 주택도

셋을 풀어 소규모 개발이 원활히 작동되면, 동네 골목길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, 전체 경제 활성화 불을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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